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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운동가 고하 송진우 선생 학술회의 열려

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‘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: 3·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’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. 김

동주 기자 zoo@donga.com

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고하(古下) 송진우 선생(1890∼1945)을 조명하는 학술회의가 19일 열렸다.

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(이사장 김창식)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‘고하 송진우의 민족운

동: 3·1운동에서 건국운동까지’ 학술회의를 열었다.

고하는 일제강점기 중앙학교장과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고, 광복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활동했다. 김형

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은 고하의 3·1운동 관련 업적을 발표했다.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3·1운

동을 기획하고 민족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.

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‘자유와 통합, 민주와 공화: 21세기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

실천’을 주제로 고하의 사상을 조명했다. 박 교수는 “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용해 민주

적 방법으로 자유와 평등의 길을 제시한 선생의 민주공화국 구상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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